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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표는 2010년 창업을 위해 1년여간 호
주 시드니에서‘브런치 카페 바리스타 과정’
을 이수하고 일하면서 직접 체험을 통해 가
맹점 사업에 뛰어 들었다.��
그는“매일 아침 신선한 식자재를 위해 농

산물 시장을 이용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
하기 위해 장수에서는 토마토를,�김제에서는
파프리카를,�사과는 정읍에서 산지에서 주문,
매일 최고의 농산물을 공수 해온다”고 말한
다.
특히 샌드위치의 주재료인 양배추는 세계 3

대 건강식품으로써 일반적으로도 알고 있듯
이 위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다.�또 항산화
및 항암에 효과적인 식품이다.
이 뿐만 아니라 양배추를 샌드위치에 넣어

사용해본 결과,�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수 있
는 최고의 음식으로 손 꼽힌다.�
알베르베로 샌드위치 전문점 특징은 먼저,�멀리서부터 노란색 간판이 정말 깔끔

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.
오픈형 주방으로 고객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

주문 즉시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믿고 먹을수 있는 음식이다.�
아울러 수제소스와 계란 한장 한장에도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맛을 내기위해 심

여를 기울였다(참깨 들깨 흑임자 치자 매실액기스 등).
또 하나의 장점은 샌드위치를 먹어보면 어릴적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.�
어머니가 아이 간식을 직접 해주시기 위해 몸에 좋은것과 맛까지 모두 챙겨주셨

던 그런 느낌이 들게 한다.�이에 따라 샌드위치는 담백함과 달달함이 미각을 자극
한다.
그 밖에 샌드위치와 함께 먹는 토마토쥬스는 한번 볶고 삶아서 만드는데 정말 진

짜 토마토이구나 라는 느낌을 들게 할 정도이다.�

베르베로 샌드위치 전문점(완
산구 봉곡로115)은 웰빙시대에 맞
게 마가린을 뺀 고급 식빵,�상추,�토

마토,�양배추 등을 메인으로 한 샌드위치집이다.
이 전문점은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샌드위치

전문점이라는 소문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.
박준서 대표는 브런치 카페를 접고 아이들의 건강한 먹

거리를 위해 1년여의 창업 준비를 거쳐 안심 먹거리를 완성
했다.��
알베르베로 샌드위치 전문점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한

번 맛을 본 사람은 계속적인 주문과 다른지역에서도 주문이 이어진다.��
샌드위치 전문점은 2015년 1월 오픈해 3주년을 맞이하여 인권비 절약을

위해 대표가 직접 배달및 주문까지 하는 1인 레스토랑 이다.�
특별한 것은 토마토와 양배추 특제 소스를 사용한다는 점이며,�메인 메뉴는

치즈돈까스,�샌드위치,�불고기 샌드위치,�사장님표샌드위치,�토마토쥬스이다.

알

직접체험을통해가맹점사업에뛰어들다

박준서대표“누구나즐길수있는음식만들것”

박준서 대표는“사장님표 샌드위치가 어머니의 손맛으로 추억이 느껴진다
면,�불고기 김밥은 어른들이 식사대용으로,�참치김밥이나 돈까스 샌드위치는
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한다면서 샌드위치만으로 모든 영양을 다 책임져줄 수
있다”고 자신한다.
이어“토마토쥬스를 마시다 보면 쥬스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는

느낌을 받게 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그는“샌드위치 전문점이다 보니 주변에서 식사할곳을 물으시는분들이 많

은데 매장에서 집에서 먹는듯한 집밥메뉴로 덮밥 이나 볶음밥도 판매하고
있다”고 말했다.
이어“개인으로도 주문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국에서 택배나 고속버스

혹은 드라마,�영화 촬영장에서 서울,�제주도 까지도 단체주문 해가시는 분들
도 많다”전했다.
끝으로 박 대표는“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수 있고,�전국에서도 누구나 한번

쯤 먹어 볼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”며,�“체인점에도
관심을 갖고,�어렵게 시작한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”고
소개했다. /채규남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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← 다녀간 손님들의 사인이 부착된 내부 모습 →

↑ 알베르베로 샌드위치 전문점 입구

장수·김제·정읍등에서나는농산물사용

2015년 1월오픈…토마토·양배추특제소스가특이점


